
사상의학회지
�J�. �o�f�. �C�o�n�s�t�. �M�e�d�.
�V�o�1�.�7�. �N�o�.�2�. �1�9�9�5�.

『東醫壽世保元』方名論

『東醫뚫世保元』의 新定四象 �A�6�7 方 �(아래에 『東醫

꿇世保元』處方이라고 略稱함 �) 은 李濟馬先生이 古 �A

의 處方을 다듬고 또 새로운 處方을 創立하여 이루

어진 四象醫學의 處方으로서 四象醫學處方學의 始

祖이다 �. 내가 『東뽑뚫世保元』을탐독하고 연간하면

서 그중의 新定며象 �A�6�7 方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

를 아래에 소개하려한다 �.

�1�. 方名分觀論

方名은약처방의내재적인특성과작용을반영한

다 �r東醫壽世保元』處方名을 그들의 특성에 따라

크게 두가지 유별로 나누고 細分하여 네가지 유별

로나눈다 �.
큰 두가지 유별 가운데의 하나는 因觀名이고 다

른 하나는 獨創名이다 �. 因製名과 獨創名가운데는

모두 주요약물의 이름으로 처방의 이름을 지은 藥

名處方名과 처방의 性能에 따라 이름을 지은 性能

處方名이 있다�. 그리하여 處方名은 모두 네가지 유

별로 細分된다 �.
『東醫壽世保元』의 少陰 �A 處方 �2�4 方 �, 少陽 �A 處方

�1�7 方 �, 太陰 �A 處方 �2�4 方 �, 太陽 �A 處方 �2方하여 共히

�6�7 方을 四類로 나누연 다음과 같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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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2�. 因훌類

�(�1�) 因顧藥名處方名 �(�1�5 方�)

川홈桂技傷�, 黃흩桂技‘없 �, 홈歸香蘇散 �, 黃홉桂技

附子場�,�A 參桂技附子場 �,�A 參官桂附子淑 �,�A 흉吳

茶英傷�, 八物君子傷 �, 香附子八物傷 �, �� 홈휴車前子漫 �,

十二味地黃傷 �, 獨活地黃揚 �, 힌防地黃傷 �, 石홈演遠

志散�,�J�l�\ 홈散 �.

�(�2�) 因題性能處方名 �(�2�4 方�)

升陽益氣揚 �, 升陽益짧하子楊 �, 補中益氣傷 �, 魔香

正氣散 �, 香�M、養몹場 �, �t�1�t�s 何烏寬中場 �, 官桂附子理

中場�, 白 �{可烏理中場 �, 白何烏附子理中傷 �, 吳茶횟附

子中場�, 홈歸흉‘蘇理中 �i易 �,�j�f�i�J 防敗毒散�, 폐防導�*散�,

휘防 �i寫白散 �, 地黃白虎 �j易 �, 陽毒 �B虎場 �, �I京隔散火楊�i�,

朱밍�/益元散 �, 홉根解 �J�I�I�1�. 場 �, 뼈�$黃定 �P뽑傷 �, �R 굶黃定痛 �j易 �,

홉根承氣場�, 快辰黑元꺼 �, 牛黃淸ι、 �j�[�" 淸�'�L 、連子傷 �.

�3�. 獨훌顧

�(�1�) 獨創藥名處方名 �(�1�5 方�)

桂技半꽃生홉揚�, ￥운훌‘傷 �, 찢훨흉톰 �,�E�. 豆판 �,�A 參

陳皮 �i易 �, 消石苦參傷 �, 忍‘ ���H 훌 �t也骨皮場 �, 熟 �t也黃苦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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陽 �, 흩角大黃揚 �, 홉根�i￥�%￥場 �, 乾票뺑
�*
홈歲�, 乾票楊根

皮傷 �, 熊�a홉散 �, 짧香散 �, 쫓門추遠좋、散 �.

�(�2�) 獨創性能處方名 �(�1�4 方�)

太陰調몹꿇 �, 調몹升淸揚 �, 麻黃定痛滾�,�a 黃發表

傷 �, 調理麻元場 �, 補뼈元傷 �, 塵흉大補場 �, 寒多熱少

場�, 熱多寒少楊 �, 木通大安場 �, 黃連淸陽傷 �,�i�t 逢天

�-�1�L�, 五加皮싼휴楊 �, 鷹覆顧植�R융楊 �.
注 �: 쯤歸鳳蘇傷은 少陰 �A �2�4方 以內에 속하지 않

는다 �.
以�t 의 『東醫壽世保元』方名分類에서 보연 다음과

같은 본보기를 보아낼 수 있다 �.

우선 因觀처방에서

�1�) 母方을 토대로 하였다�. 예하연 黃홉桂�.���� 훌 �,

해防地黃傷이다 �.
�2�) 될수 있는 한 母方을 며象醫理에 접근시키였

다 �. 예하면 팬隔散火擾 같은것 �.
�3�) 原方名이 며象醫理에 맞는 것은 그대로 治用

하였다 �. 補中益氣擾 같은것�.
�4�) 약물구성을 변경 시키지 않은 약영처방 方名

은 그대로 治用하였다 �. 石홈浦遠농散 같은것�.
�5�) 부득이한 경우에는 頂方名도 썼다 �. 牛黃淸心

九과 같은 경우�.
�6�) 약명처방영도 아니고 性能처방명도 아니면서

이름이 부당한 것은 고쳤다 �. 봅角大黃場같은 경우 �.

다음으로 독창처방에서

�1�. 동象의 약물로 조직되었다 �. 桂技半夏生藍 �j易

같은것 �.
�2�. 君몸을 方名에 반영시키였다 �. 훌根浮뿜傷 같

。 ��
τ�:�:�-�'�x�.

�3�. 性能처방은 性能을 반영하고 四象醫理에 맞게

하였다�. 太陰調몹傷 같은것�.

�4 因훌훌方홉흩훌

因農處方은 古�A의 處方名을 因製하여 그대로 治

用하였거나 古 �A의 處方名을 토대로 演化한 것인데

因製藥名處方名 �1�5 個中에서 石홉濟遠志散과 �1�1�\ 홈散

이 處方의 藥物內容과 이름이 모두 古 �A의 것 그대

로 인용한적 외 나머지 �1�3 方은 모두 古�A의 處方을

근거로 하여 他象약이 들어 있는 처방은 他象약을

賢材로 간주하여 빼 버리고 他象약이 들어있지 않

은 처방은 척당히 가미하여 演化한 것들이다 �. 黃홈
桂技傷 �, 川쯤桂校場은 그 이름이 張�{뿌景의 桂技傷

에서 演化되었는데 黃홉桂 �� 傷이나 川홈桂技樓은

내재하고 있는 특성이 桂校傷의 약물의 성능을 함

께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이름을 달게 된

것이다�. 그러므로 黃홉桂技漫과 川혐桂技淑은 모두

桂技傷족속이란 뜻이기도 하다�. 李濟馬 �� 가 桂�.�� 揚

에 黃홉白何首烏 �, 當歸를 가하여 다른 이름을 달지

않고 黃홉桂技漫이라고 이름을 달고 桂技없에 川

쯤�, 蒼꺼�t�, 陳皮를 가하여 다른 이름을 달지 않고 川

쯤桂技漫이라고 이름을 단것은 의미 심장한 것이

다 �. 李濟馬 �R가 새로운 의학체계를 창시 하던중 효

험이 돌출하고 처방구조가 엄밀한 古�A의 처방을

精選하여 부족점이 있으면 보충하면서 古 �A들이 창

조해 놓은 유산을 최대한으로 계숭하여 발양했다는

것을 여실히 보아낼 수 있다 �. 因製性能處方名中 古

方名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�2�4 方名中 �7方인데 補中

益氣處 �, 짧香1�氣散�, 香망養몹歲�, 쩨防敗毒散�, 홉

根解 �J�!�l�L�i 易 �, 麻黃定 �P쁨楊 �, 牛賣淸心 �}�L�0�] 다 �. 그 외의 �1�7

처방명은 전부 古 �A의 처방명으로부터 演化해온 것

이다 �. 처방명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

다 �. 少陰 �A의 補中益氣場은 亡陽初證에서 �R떼隔에

陽氣를 상승시키는데 주로 쓰이고 牌몹之氣가 허약

한 사람이 亡陽證을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는데도

쓰인다 �. 補中益氣揚의 〈中〉字는中醫學에서 中흙牌

몹를 대표한다 �. 四象의학에서는 中흙가 中上흙牌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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와 中下뚫府小陽으로 되었다 �. 그러나 因觀性能처방

명중의 〈中〉은정부 牌몹만을 가리킨것이므로 四象

의학의 도리에 딱 맞는다고는 할 수 없다�. 그러나
牌몹가 어쨌던 中흙에 속하니 너무 나무랄 바는 못

된다�. 며象醫學에서 氣는 牌黨에서 生하는 것이니

補中益氣란 이름이 대개 옳은 것이다 �. 升陽益氣處
과 升陽益氣附子場은 補中益氣場에서 演化되었다 �.
뽑香표氣散은 表에 울체된 열을 발산하여 대장의

한기를 해체하므로써 뽑陽을 牌몹의 陽氣에 연결

시키는데 쓰인다�.�l�E 氣는 氣를 바로 잡는다는 뜻이

므로 며象의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�. 香�W養몹傷도

散寒和解하여 賢陽을 牌隔에 上升시키니 몹를 養한

다 하여도 錯誤가 아니다�. 理中淑은 봅의 훌寒을

치료하므로 中魚를 調理한다는 의미가 별로 문제되

지 않는다�. 理中淑에서 官桂附子理中漫둥 다섯理中

陽이 演化되었다 �. 寬中漫은 寒氣로 홉塞된 中흙‘를

열어준다는 의미이기에 옳다고 할 수 있다�.�i�f�f�i 白何
首烏寬中陽은 古方寬中傷에서 演化되었다 �. 이상의

因製性能處方名 �1�1 方名은 少陰 �A處方名인데 처방명

이 기본상 며象醫學義理에 부합된다 �. 이는 少陰 �A

의 病證藥理를 古 �A들이 이미 〈盡乎昭詳發明〉하였

기 때문이 라고 본다 �.
츄�5防敗毒散은 古方名그대로이고 �t也黃白虎歲 陽毒

白虎場은 白虎場에서 朱헤、益元散은益元散에서 演化

된 것들인데 方名에 홈잡을 곳 없고 패隔散火場은

�i京隔散에서 演化하였고 체防導 �*散은 導�*散에서 �i寅
化하였는데 導 �* 의 본뜻은 心 �I�J 、陽의 火 �(�i�f�f�i 色�) 를 小

便으로 導出한다는 뜻이여서 四象醫理에는 맞지 않

지만 그대로 演化하였다 �. 폐防鴻 �B散은 그 뜻을 알

수 없다 �r東醫며象談擔醫典」에서는 휘防導白散이라

하였으나 『東醫뚫世保元』에서도합 여섯번 記載가

모두 헤防鴻白散으로 되었으니 『東醫四象談標醫典』

에서 �4뿔書之誤일 것이다 �. 古方濟生方에 �i행白散이 있

지만 그 성능과 처방조성이 천양지차여서 그로부터

演化된것이라고할 수 없다 �. 앞으로 有能之士가 해명

해주기 바란다 �. 이상 少陽 �A의 因聲性能 처방명 �7個

가 혹은 四象醫理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古�A이 少陽

�A病證흙理를 〈應幾乎昭詳發明〉하였기 때문이라 생

각된다�.
太陰 �A의 처방 �#辰黑元升은 古方黑之升에서 �i寅

化되었고 麻黃定 �P옮揚名은 .古方그대로이며 모두 며

象醫理에 어긋나지 않는다 �. 그러나 홉根承氣復은 調

몹承氣傷에서 �i寅化되였는데 氣는 牌黨의 훌物이니

師를 치료하는것과 상관되지 않는다 �. 홉根解 �I�I�J�U 옳은

頂、方名그대로인데 �J�I�J�L 역시 牌黨이여서 뼈를 치료하는

것과 상관없다 �. 그러므로 이두 처방명은 中醫學에는

부합되지만 四象醫學에는 부합되지 않는다�. 牛黃淸
心九은 原方名을 그대로 治用한 것이고 淸心連子傷

은 牛黃淸心九에서 演化되었다 �. 心은 �<�- 身之主〉로
써 어느 象에도 偏하지 않는것이니 이 두 처방영도

중의학에서는 부합되지만 四象醫學處方名으로는 부

합된다 할수없다 �. 이는 古 �A이 太陰 �A病證藥理를 〈

太半乎照昭詳發明〉한것과 관계된다�. 총적으로 말하

면 因製性能處方名은 古 �A의 것을 그대로 因製治用

하였거나 因훨演化한 것이어서 古 �A의 것을 살아있

게한 것이다 �. 그러므로 며象醫學의 도리에 꼭 부합

될수없다 �.

�5�. 獨홈防名뚫

因興處方名과는 반대로 獨創處方名은 李濟馬先生

의 뜻대로 四象醫學의 理論과 臨많실천을 토대로

하여 獨創한 것이기에 며象醫學處方名體系를 참답

게 반영한 것이다 �.
獨創處方名은 獨創藥名處方과 獨創性能處方名으

로 나뉘어졌는데 獨創藥名處方名은 藥名으로 구성

된것이기에 同象의 藥名으로 그 이름이 지어진 것

이기에 더 토론해 볼 필요가 없다 �. 다음 獨創性能

處方名을 해설한다 �.
木通大安傷은 牌陰下降不足으로 생기는 �i쭈睡證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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木通을 君으로 하여 치료하는 처방인데 百�* 貼식
써도 안전하며 平安을 도모할 수 있다는 뭇이고 黃

連淸陽傷은 陰이 不足한 少陽 �A�o�] 外뻐의 침입으로

하여 陰氣.下降障닮가생긴것을 해결함으로써 大陽

을 淸하는데 黃連이 君이란 뭇이다 �. 합逢天-九은
生成數〈天-生水 地六成之〉에서天-生數를 取用하

여 天-로써 水를 대표하고 賢을 暗示하였다 �.�i�t 逢

는 少陽 �A表寒病破水結之藥이므로 �i�t 途天 �-�J�L 이 라

고 이름지어 납흉의 水와 뽑에 대한 작용을 개괄하

였다 �.
聊黃定痛傷은 처방의 진통작용을 반영했고 廳黃

發表淑은 太陰 �A�o�] 몹院이 虛博하여 寒뼈가 침입한

것을 表로 發散한다는 뜻이고 調理師元漫과 補師元

傷은 病후 조리하거나 病의 발전을 예방하는데 쓰

이는데 뼈元과 �1�:�. 흙를 補한다는 뜻이고 塵흉大補場

은 先天不足을 大補한다는 뜻이므로 이해하기 간단

한 것들이다 �.
太陰調몹場은 太陰�A처방인데 太陰 �A處方名에서

調몹란 단어는 太陰調몹樓과 調몹升淸楊 두곳에서

사용되었다 �. 이 처방의 이름이 朱뾰活 �A書의 調몹

擾 �(大黃 �, 黃혹 �, 樹훌�, 홉根 �, 白까�t�, 白혐 �,�:�;�f�f�i 俠뺨 �,

�i�t 草 �) 과 張때景의 調몹承氣傷 �(大黃 �,�c 稍�,�i�t 草�) 에

서 계발받아 起因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

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 �. 太陰調몹場은
東醫뚫世保元에서 무릇 일곱곳에서 볼 수 있는 바

�1�1�0 페지 �5행에 〈홉治太陰�A몹院寒證盛病 有-太陰

�A 素有↑퍼中無 �i�f 短氣 結 �D�� 옷 忽、뿔又행出-證 뼈

�i힘數十日不止 흉�n表寒之重證 �1�1�1 用太陰調몹楊 �h따짱�t�N

皮-錢 日再題 十日 �i�f�f�i�:�i 뚫止 �) �1�1�0 페지 �8행에 〈此�A�,

又梁盛病盛證 �, 網食無味 全不入口 仍以太陰調몹傷

加升廠 훌혹各-錢 授氣大減而病解 又用太陰調

몹揚加升職 黃흑 �) �1�1�3 페지 �6행에 〈體熱 題滿

엄利者 熱勝 �H�I�] 짧證也 寒勝則表證而太重證也 當

用太陰調몹楊加升聊 黃혹�> �1�1�6 페지 �7행에 〈太陰�A
證 有食後홉滿 腦�R왜無力病 효用供辰黑元升 麗홉大

補 �i易 太陰調뽑傷 調몹升淸場 �)�1�1�6 페지 �9행에 〈太陰�A

病 有核敵病 효太陰調뽑場 �.�) 이상으로 부터 볼

수 있는바 太陰調몹楊은 몹院寒證과 몹脫虛證을 치

료하는 약이다 �. 太陰 �A은 鷹局이 땀太뼈小하여 몹

院의 溫氣가 부족하고 小陽의 冷氣가 相對的으로

有餘하여 항상 몹院이 虛傳하므로 병집이 몹院에

있다 �. 그러므로 太陰調몹揚이나 調뽑升淸楊이 몹院

을 補하고 調整하여 주는 것은 명백한 도리이다 �.
때문에 太陰調몹傷과 調몹升淸 �k옳은 太陰調몹院傷과

調몹院升淸陽의 省略으로 보아야 지당하다 �. 이 두

처방명은 四象醫學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

처방영이다 �. 만약 이 두 處方이 몹에 작용하는 처

방이라고 생각 했다면 잘못된 것이다 �.
寒多熱少場은 太陰 �A몹院受寒表寒病의 寒廠이 寒

多熱少로 표현되는 證을 치료한다하여 지어준 이름

이다 �. 寒多熱少場은 『東醫뚫世保元�J �1�1�0 페지 �1�0 행

한곳에서만 볼 수 있는데 《論日 �: 太陰 �A病 寒廠며

日 而無 �i�f 者 重在也 �: 寒廠而無 �i�f 者 險證也 常用熊脫

散 或寒多熱少揚加뺑훨�5�, �7�, 어固 �. 大便消者 必用乾

票 意�V�J�t 等屬 �: 大便操者 必用훌훌根大黃等屬 ��

이라 하였다�.
이상에서는 오직 寒多熱少勳爛蠻 �5�, �7�, 얘라던

가 大便消者必用乾票 �, 意 �V�J仁等屬이라던가 大便 �;操

者必用홉根 大黃等園이라 하였을 뿐 따로 처방명을

달지 않았다 �. 따로 이륨을 달면 名이 寒多熱少證을

치료하는 實을 떠날 수 있어 名젤이 달라할까 염려

되어서 였을것이라 짐작된다 �. 그러나 어떤 後獨들

은 寒多熱少傷에 뺑훨 �5�, �7�, �9 個를 加하였다하여

뺑훨敗毒散이라 名을 달고 慧�V�J�t�, 乾票을 빼고 홉

根 �, 大黃을 加하였다 하여 潤뻐淸府‘楊이라이름을

정하여 寒多熱少漫의 實은 있으나 面텀이 없게 하

였다 �. 熱多寒少場은 太陰 �A府熱훌熱證을 치료하는

데 寒多熱少�j易에 相對하여 熱多寒少傷이라고 이름

을 지었다 �. �1�1�3 페이지 �8행에 《홉治太陰 �A�H�f 熱熱證

盛病 有-太陰�A素病 數年來 眼病時作時止롯 此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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得盛病 엄始發日用熱多寒少楊 病解後復用熱多

寒少楊 大便操悔 ���n 加大黃-錢 �f움 �t世太多 �H�I�] 去大黃 �.�.�.
�.�.�.�� �1�1�4 페이지 �9행에 《以熱多寒少淑 用훌本 �=錢
加大黃-錢 �� �1�1�5페이지 �2행에 《操熱病 引欲

小便多 大便秘者 用熱多寒少傷加훌本二錢 大黃 �-
錢 此 �A更病 以熱多寒少傷加훌本大黃 �� �1�1�7

페이지 �7행에 《太陰 �A病 有夢뺀病 -月內 三四發

者 虛勞重證也 大便秘、�- 日 �H�I�] 효用熱多寒少場加大黃

-錢 大便每日不秘者 加龍骨減大黃 �� 이렇게

『東醫짧世保元』에서熱多寒少場이 七處에 기재되고

大黃이거나 大黃 �, 훌本 혹은 龍骨이 加味되였어도

熱多寒少場에다 加한다 하였을뿐 處方名을 따로 달

지 않았다 �. 이 역시 寒多熱少場의 경우와 마찬가지

로 名과 實이 달리 될까 염려하여서인 것이다 �. 그

러나 어떤 後世들은 熱多寒少場에 大黃을 加하여

淸뼈 �i寫 �}�I�f 場이라 이름을 지어주고 龍骨을 加하여 定

神 �i寫府場이라 이름을 지어주었다 �. 하여 熱多寒少淑

이 누런 구두를 더 신고 淸뼈鴻府場으로 되고 흰

구두를 더신고 ￡뼈 �j형 �}�I�f 楊이 된 격이니 實은 熱多

寒小場이 옳으나 名은 熱多寒小場이 아니다 �. 또 寒

多熟�l 、傷의 病證원인을 보면 �1�0�8 페이지에 《몹院哀

弱而表局虛행 不勝寒而外被塞쩨所圍 正뻐相爭之形

勢 客勝主弱 交象正是灌짧之勢也 �� 라 하였

으니 太陰調몹楊과 그 적응증이 비슷하다 �. 처방구
성을 보아도 太陰調몹‘場에서石흠淸 �, 五味子를 빼

고 홈仁 �, 黃혹을 加한 것이 寒多熱少楊이니 太陰調

몹�j易은 偏補偏溫이고 寒多熱少場은 偏散偏淸일뿐

몹院을 補益하고 寒뻐를 去散하는 것은 그의 공동

한 작용이다 �. 그리고 上證에 大便消者는 必用乾票 �,

意학仁等屬이고 大便操者는 홉根 大黃이라 하였으

니 寒多熱少傷名이외의 輯輯敗毒散 �, 閔 �n�i�l�i�i 홉 �}�I�f 場등

名은 모두 당치 않은 것이다 �. 또한 熱多寒少場主治

를 보면 熱證盛病 혹은 手指뚫黑證 �, 或爆熱 �j홉證�,

或夢 �t世虛勞重證인데 大便秘하면 或加大黃 훌本 �, 或

加大黃하고 흉뼈에는 大便不秘하연 加龍骨하라 하

였지 熱多寒少處에 加大黃하연 淸 �H�i�l�i�i 홉府하고 加龍

骨하면 定神 �i寫 �}�I�f 하는 것이 아니다 �. �1�1�0 페이지 �6행

에 《蓋 �J�j�f 熱뼈操 �� �1�1�5 페이지 �1�1 행에 ���.�.�.�.�.�.

따熱太盛 師操太拍之故也》라고 熱多寒少傷證에 말

한 곳이 있어 淸뼈鴻맑이란 명목에 맞는 같지만 少

陽�A黃連짧뾰九 �(雄짧뾰�, 黃連 �, 小憂 �, 天花해 �, 훌뼈 �,

찢門쌍�) 條 �B 아래에 말하기를 〈分中짧門쪽-味 뼈

首也 �, �n�i�l�i 與뽑上下實通 �, 賢藥五味中 뼈藥-味 雖없

賢材 亦自無防〉이라 하였고 六味九條目하에 〈此方

中 山藥-味 師藥也〉와 太陽病 篇末에 〈凡菜果之

�l끓 �, 淸 �i�f 統淡之藥皆鳥 �}�I�f 藥 �, 맺�S屬示補府〉 이라고 한

것을 보면 少陰 �A藥은 모두 牌藥이고 太陰 �A藥은

모두 뼈藥이고 少陽 �A藥은 모두 賢藥이고 太陽 �A藥

은 모두 �J�j�f 藥이므로 太陰 �A에 師藥으로 �i뚫 �J�j�f 이 란

말이 당치 않다고 본다 �. 또 太陽 �A篇에 〈太陽�A�I�] 、

陽吸氣浪陰팬之氣不足 �H�I�] 몹院呼氣滾陽溫之氣必盛也 �.
업院陽溫之氣太盛 �H�I�] 몹院血浪乾鎬 其勢必、然也 �>

라고 한 것을 보면 몹院血뼈이 짧흉하여 몹院이 병

을 얻지만 그 원인은 小陽 �n及氣浪陰 �i京氣는 不足아니

治據는 小陽을 하여 鷹獲藏植陽 �j易 �}�I�f 藥을 쓰는 것

이다�. 이로부터 보아도 太陰 �A에 鴻府이요 潤府이

요 하는 것이 당치 않다 �. 뿐만 아니라 太陰 �A處方

名에 賢氣潤몹�i易 歸딸一 �f참 �i易 따위들도 전부 사상의

학 처방명 원칙과 위반되는 것들이다 �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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